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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례 담당 미사 해설 제1독서 제2독서 보편 지향 기도 복사 

토요 특전 미사  오 미 나  김 정 윤  박 명 숙 박 지 희  Justin Jou•Matthew Choi•Jake Moon  

8시 미사 서 승 덕  이 재 명 윤 수 연  박 영 서  Kevin Kim•Kyudam Choi•Andrew Oh 

11시 미사  최 혜 숙 조 민 교 하 명 주  노 태 균 Jaymi Choi•Seon Lee•Edward Oh 

6시 미사  문 소 영  왕 은 희  이 미 첼 왕 은 희  전가별•유필립•강병인  

  

 Pastor  
 Parochial Vicar 
  
 Director of  
 Faith Formation 
 Permanent   
 Deacon 
 

 

 Pastoral Assistants 
 
 

 Parish Council  
 President 

Mr. Joseph Han  

화답송 

입당성가  459번 

예물준비성가 
  

216번 
20번 

십자가에 제헌되신  

어두움을 밝히소서 

영성체성가  
 

178번 
197번 

성체 앞에 

나그네 양식이요 

파견성가 283번 순교자 찬가  

입당송 

화답송              

 

영성체송                                                  하느님의 사람이여, 의로움과 신심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추구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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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앤드류 주임신부 

Pastor’s  De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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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재산이 많은 신자가 가진 것을 나누어 주

라는 예수님의 가르치심에 마음이 불편해 지면서  

어렵지만 이를 받아드리게 해달라고 기도했지만 

점점 더 슬퍼지는 것을 어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슬픔이 지나 이제는 실망에 빠진 어느 날 천사가 

나타나 왜 그렇게 슬퍼하느냐고 물었습니다.  그

는 “가진 것을 나누어 주라는 예수님의 가르침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가진 것을 주고 또 주라고 

하시는 데 이렇게 끝도 없이 주라는 것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천사는 “절대로 그렇지 

않다. 너는 다만 하느님께서 너에게 주시는 동안

에는 주어야 한다.  하느님께서는 네가 언제나 줄 

수 있도록 주시기 때문이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오늘 복음에서 매일 아침 자기 집 앞에 누워있

는 불쌍한 나자로를 보면서도 외면한 부자는 지

옥에서 아브라함에게 나자로를 보내서 살아있는 

형제들에게 단죄받은 자신의 모습을 알리고 회개

하도록 하게 해 달라고 애원해도 아브라함은 모

세와 예언자도 믿지 않으면 죽은 이를 보내더라

도 소용이 없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가톨릭 교리서는 우리는 현세 생명이 끝나면 하

느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 계명을 

지켰냐는 질문의 시간이 온다고 알려줍니다. 잠

깐 지나가는 세상에 사는 동안 우리에게는 이 계

명을 실천하려면 해야 할 일은 너무나 많고 시간

은 너무나 짧습니다. 때문에 내일부터가 아니라 

사랑을 실천하는 축복의 오늘이 바로 이를 실행

에 옮겨야 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오늘 복음에 예화에 나

오는 부자의 어리석음을 본받지 않고 제 일 독서

에서 아모스 예언자가 비난하는 호의호식하고 방

탕하게 사는 사람들 같은 잘못된 길을 따르지 않

을 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의 삶을 마치고 우리 

영혼을 부르신 창조주 하느님이 우리에게 물으실 

질문은 당신의 아드님 예수님이 말씀하신 “굶주

린 자에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른 자에게 마실 

것을 주었고, 헐 벗은 자에게 입을 것을 주었고, 

병들고 감옥에 갇힌 자를 찾았는가”를 우리에게 

질문하실 것입니다. 사도 바오로는 오늘 제이 독

서에서 티모테오에게 그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바오로 사도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날을 

기다리면서 영원한 생명으로 부르시는 그날까지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온유함과 인내함과 정당

하게 계명을 지키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당부합

니다.  

 

 우리 모두는 세례성사 때  영원한 생명을 위한 

소명을 받았다는 은총을 받았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항상 믿음, 소망, 사랑과 온유함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소명을 받았습니다. 하느님과 이

웃을 사랑해야 하는 계명은 주일 미사참례에 넘

어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수많은 기회가 있습니

다. -친절한 마음과 말, 음식을 함께 나누고, 법적 

지위의 문제로 추방의 위험으로 정부의 복지혜택

을 못 받는 분들을 돕는 것, 이혼으로 생활고에 

고생하는  자매를 돕는 일, 병상에 누운 가장을 가

족을 돕고, 자선단체와 교회에 시간과 노력을 바

치는 것도 훌륭한 사랑의 실천이 될 것입니다.  

진명 부제 

연중 제26주일  

 지난 주중 아침 병자 성자를 위해 사제관을 나

서서 병원으로 가는 가을바람을 가르며 가는 길

이 참 좋았습니다. 언제나 그렇듯이 병자 성사를 

주고 돌아오는 길은 주님의 선물을 받은 양 가슴 

뿌듯함이 더욱 좋습니다. 병자 성사를 줄 때 환자

와 가족이 갖는 위로는 하느님의 현존을 느끼게 

합니다. 그날도 병고의 고통 중에도 “신부님이 오

시니 의사 선생님을 본 것 보다 더 마음이 편합니

다. 감사합니다. 신부님!”이라고 고백합니다.  
 
 그 고백을 들으며 하느님께 자연스럽게 고개 

숙여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종으로 불러 주셔서 

감사합니다.” 신앙은 참으로 위대합니다. 미약한 

신부의 존재에서 하느님의 현존을 찾을 수 있는 

신앙의 혜안이 참으로 대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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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
희의 눈은 볼 수 있으니 행복하고, 너희의 귀는 

들을 수 있으니 행복하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많은 예언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을 

보고자 갈망하였지만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

는 것을 듣고자 갈망하였지만 듣지 못하였

다.” (마태오 13: 16-17) 
 
 신앙으로 세상을 보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눈으

로 세상을 보는 것입니다. 신앙으로 세상을 듣는

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귀로 세상을 듣는 것입

니다. 그리고 세상에 던지는 우리의 말은 바로 예

수님의 말씀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세상은 약육강식 승자독식의 부

조리가 당연한  세상이고, 웃음이 아니라 고토의 

신음과 슬픔의 울음은 약한 자의 어리광에 불과

하며,  우리의 말은 비판과 아집과 편견으로 가득 

찬 독설일 것입니다.  
 
 오늘 복음(루카 16: 19-31)은 자비심 하나 없는 

부자와 불쌍하기 짝이 없는 거지 라자로의 이야

기입니다. 두 상극된 계급의 사람을 대비시키며 

하느님의 자비를 설명합니다.  
 
 부자는 지난 복음의 말씀처럼 하느님보다는 재

물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참조 루카 16: 13) 그래

서 세상을 가진 자와 못 가진 자로 나누는 이분법

으로 바라봅니다. 가진 자는 현명한 사람이고 못 

가진 자는 우둔한 사람입니다. 가진 자는 삶을 누

릴 자격이 있는 자이고 못 갖은 사람은 비참한 삶

이 당연하다고 여기는 사람입니다.  
 
 오늘 복음의 부자는 삶의 사랑이 보이지 않는 

사람입니다. 자비는 약한 자의 억지입니다. 자비

는 없는 자를 더 약하게 만든다고 믿습니다. 강한 

자만이 살아남는 세상이 공정한 세상이라고 생각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종기투성이로 병들어 약하고 가

진 것이 없는 거지 라자로가 정의로운 사람이라

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는 너무 가진 것이 없어

서 정의가 무엇인지를 생각할 겨를도 여유도 없

습니다. 단지 한 끼를 먹을 수만 있으면 행복한 

존재일 뿐입니다.  
 
 한 끼 연명으로도 잠시 안도의 한숨을 쉬고 다

음 동냥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힘없는 존재입니

다. 그러다 결국은 죽어가는 불쌍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삶의 아이러니는 자주색 옷과 고운 아마

포 옷을 입고 날마다 즐겁고 호화롭게 살던 부자

도 결국 죽는다는 사실입니다.  
 
 이 극명하게 다른 삶을 산 두 사람은 죽어서 그 

운명이 달라집니다. 자비의 원천이신 하느님은 

불쌍한 거지 라자로에게 자비를 베풀어 성조 아

브라함의 곁에 둡니다. 그러나 부자는 하느님의 

자비가 존재하지 않는 지옥으로 떨어집니다.  
 
 이승의 삶이 아무리 길어도 죽은 후의 저승의 

삶에 비하면 일장춘몽 부질없이 짧은 시간이라

는 것을 우리는 잊고 살아갑니다. 이 짧은 삶을 

우리는 아비규환으로 만들고 약육강식의 이기적

인 삶이 현명한 삶이라고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이 세상에서 자비를 베풀지 않고 살던 사람은 

저승에서 자비를 받지 못하고, 자비를 베풀거나 

힘없는 사람은 저승에서 자비를 받는다는 교훈

을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은 가르쳐 주십니다.  
 
 결국 루카 복음의 예수님은 ‘사랑의 나눔’을 강

조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느님의 자비입니다. 그 

자비가 아주 클 필요도 없습니다. 아주 소박한 자

비라도 그 힘은 위대합니다. 자비는 하느님을 믿

는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세상을 예수님의 눈으로, 귀로 

입으로 경험할 때 그 깊이 깊어집니다. 그리고 서

로에게 자비를 베풀 수 있는 여유가 생깁니다.  
 
 자비는 아주 사소하고 소박한 배려에서 시작합

니다. 그 배려는 삶의 기적의 씨앗입니다. 눈먼 

이의 눈을 뜨게 하고, 귀머거리의 귀를 듣게 하고 

앉은뱅이를 일으키는 기적의 씨앗입니다. 하느님

의 사랑입니다.  
 
 오늘 복음을 읽고 난 후 문득 떠오르는 생각은 

이렇습니다. 부자가 불쌍한 라자로에게 빵 한 조

각만이라도 던져주었더라면?  
 
 그럼 오늘 나는? 
 
 결국 자비는 영악함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순박함에서 나옵니다. 영악한 유다가 아니라 순

박한 베드로의 눈물에서 자비는 나옵니다.  



                                            

하느님께서는 가난한 사람의 이름을 부르시고, 

탐욕스러운 부자는 외면하시며, 무분별한  

자들의 방종을 그치게 하시고, 짓눌리는 이들을 

정의롭게 보살피십니다. 언제나 하느님 말씀에 

충실하여,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하느님 나라에 받아 주실 것을 굳게 믿읍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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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회 본당 신부님배 족구대회  

주임신부님과 함께하는 성경여정  

독감 예방접종  

일시 : 9월 29일(오늘) 9 a.m. - 1:30 p.m.  

장소 : 제1교육관 앞   

사목회 주최 무료 식사  

날짜 : 9월 29일(오늘)    성당 친교실  

특별헌금 

2019년 상반기 본당 재무보고  

내 역 금 액($) 
수 입 

교무금  318,295.00 

주일헌금 및 감사헌금  223,369.50  

부활 특별 헌금  25,526.00 

대축일 헌금  12,638.00 

교구 특별헌금 24,549.00 

주보 및 달력광고  11,360.00 

매일미사책 판매  6,602.00 

혼배.장례  4,200.00 

기타 수입금 127.46 

총수입 626,666.96 
지 출 

인건비 170,877.36 

사제관 비용 (의료보험 포함) 71,131.66 

수녀원 비용 (의료보험 포함) 23,648.99 

직원 복리후생비 9,703.92 

사무경비 23,806.55 

본당 행사 및 물품 구입비 45,913.96 

전례비용 및 매일미사 책 구입 30,420.94 

교구신문 타블렛 구독료         52.00  

공과비 (전기 · 가스 · 수도) 33,877.80 

시설비 ( 관리 및 보수) 27,672.57 

본당 단체 보조비 31,720.47 

본당외 한인 카톨릭 사목 후원금 9,500.02 

ACA 연례교구모금 송금  47,000.00 
St. Elizabeth Ann Seton Trust 8,334.00 
교구 교납금 54,780.00 

교구 특별헌금 송금 32,207.00 

총지출  620,647.24 

수지차액 6,019.72 

첫 금요일 신심행사  

10월 4일(금)  8 p.m.  
종일 성체 현시와 조배가 있습니다.  

도네이션  

요셉회에서 주일학교 후원금으로 $3,000  
기부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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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동북부 남성 41차 꾸르실료 수강자 모집  

바자회 좌대신청

 

Flushing 1구역 4반 

9월 29일(오늘)  2 p.m.  김영란 Home   
144-53 37 Ave. 3rd Fl. Flushing, NY  
반장 : 김영란 마르티나 (917) 929-4668 

Flushing 2구역 4반 

10월 5일(토)  4:30 p.m.    
Astoria 아파트 친교실  
반장 : 최 안나 (718) 316-5207 

Long Island 구역 3반  

10월 5일(토)  5 p.m.  
32 Dow Ave. Mineola, NY  
반장 : 남승욱 라우렌시오 (347) 400-1987 

Fresh Meadows 구역 3반  

10월 6일(일)  1 p.m.  
Alley Pond Park (Springfield) 
반장 : 장 마리아 (646) 271-1261 

안나회 만두만들기  
첫영성체 자모 모임  

로사리오회 일일 성지 순례 

날짜 : 10월 24일(목)  
회원 : $50, 비회원 : $60 
문의 : 최 요안나 (917) 558-1582 

교육관 앞 타일 공사  단체장 임명  

안나회  우정연 안나 베드로회  김영진 빅토리아노  

생활 상담소 임칠성 라파엘 어머니회  이수이 데레사 

중고등부  초등부  

로사리오회 빈병 수거  

로사리오회에서 빈병을 수집합니다.  
김치병 중에서 큰 것과 작은 것, 두 종류입니다. 
집에서 안쓰는 물건을 바자회를 위해서  

받습니다. 단 새것에 한합니다.   



알 림 알 림 

단체별 회의 및 알림  

       공동체 소식 | ANNOUNCEMENTS                                                                                                  2019년 9월 29일 

6 

 

  

  

  

  

  

묵주기도 100만단   

9월 15일(일) - 9월 21일(토) 16,459단 

누적 봉헌 단수 총 871,345단 

생활 상담소 
10월 13일(둘째 주일) 12:30 p.m. 제1교육관  

생활 상담소  

KCB 가톨릭 방송 기금마련 걷기대회  

울뜨레야 팀회합  

레지오 마리애 일일 피정  

 윤기춘, 장택규, 임대형, 서기호 

 

  

  

제65차 미동북부 성령세미나  

우리의 정성  

구역반장 회의  
10월 1일(화)   8 p.m.  성당 친교실  

단체장 회의  
10월 2일(수)   9 p.m.  성당 친교실  

생활 상담소 세미나 안내  
주제 : 정부 보조 받은 이민자 비자 및  

         영주권 취득제한 관련 세미나  



         미사봉헌       MASS OFFERINGS                                                      2019년 9월 29일 

미사 봉헌은 7일 전에 해주시고, 미사 봉헌  

작성시 전화번호를 잊지 말고 기재해주세요. 

7 

 주일 11 a.m. 미사 봉헌은 교중미사인  

관계로 미사 봉헌이 되지않습니다.  

미사봉헌 작성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Please leave your key in your car when you 
double park in the parish parking lot during  

Sunday masses. (except weekdays) 

Announcements  5th Sunday in September     

Announcements                                                                              September 29,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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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ur Church Goal : 1 Million  
The total rosary prayers until the last week 
is 871,345 decades. 

Marriage Pre Cana 
Dates : Oct. 26th (Sat)    
Time : 1 p.m.  
Place : St. Thomas Education Center  
Cost : $40 
Questions : Church office (718) 321-7676 

                        

 For the Church and the humble signs unity 
with the Pope and bishops, that we come to-
gether as one family, we pray to the Lord. ◎ 
Lord, hear our prayer.  

 For those in governmental power and influ-
ence, that the world and national economies 
be geared to human needs instead of greed 
and profit. Let us pray to the Lord. ◎ 

 For community organization in city, neigh-
borhood and parish, that no one among us 
would be in want. Let us pray to the Lord. ◎ 

 For this congregation, that the sharing and 
solidarity we share in Mass be spread into our 
daily life. Let us pray to the Lord. ◎  

Flu Vaccinations 
Date: Sep. 29th (Today)  9 a.m. - 1 p.m.  
Place: Old Education Center (front of basketball court)  
Please bring the ID (first come first serve) 
Questions: Nurses Association 

2019 St. Paul Chong-Ha Sang Church Bazaar 
Date : Oct. 20th (Sun) 
Time : 9 a.m. - 4 p.m. 
If you wish to have a booth, please contact the church 
office (718) 321-7676 or Luke Lee at (718) 902-4884 by 
October 6th (Sun). 

Carpet Time 
Carpet time starts at 11 a.m. every Sunday. Our teach-
ers are not responsible for childcare before 11 a.m. due 
to our staff meeting and class preparations. We kindly 
ask for your understanding.     
                                            - Sunday School Teachers  

First Communion Parent Meeting 
Date : Oct. 6th (Sun)  
The first communion class will have an introductory 
meeting after the 12:30 p.m. mass at 1:30 p.m. in the 
Chapel. All first communion parents are encouraged to 
attend..  

Lazarus : The One Whom God Helps 
< Twenty-Sixth Sunday in Ordinary Time > 

 

By Fr. Joseph Veneroso, M.M.  
 

 The parable of the Rich Man and Lazarus is dis-
turbing on so many levels. First, the story gives no oth-
er sin that the rich man committed other than the sin 
of omission: he neglected to help the poor man at his 
gate. And for this, the rich man burns in hell forever! 
How often have we ignored the poor everyday? Second, 
the story gives us no clue as to why Lazarus went to 
heaven, except he was poor. No prayers, no good 
works or sacrifices. He suffered in this life, so he gets 
to rest In peace in the bosom of Abraham forever. 
 
But perhaps the most unsettling part of the story is that, 
while we know Lazarus’s name (in Hebrew: Eliezer, 
“the one God helps”), the rich man has no name. This 
not only means he had no identity, but as is often the 
case in parables, we can insert ourselves into this story. 
We are each the Rich Man. 
 
From Paradise, Abraham explains to the Rich Man that 
if his brothers do not repent based on what the Bible 
says, they won’t repent (and avoid going to hell) even if 
someone were to return from the dead. Of course we 
know someone has indeed returned from the dead: Je-
sus. Do you believe this. If so, have you committed 
your life to Christ and his Gospel? Have you helped 
the poor you see every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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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 바오로 정하상 천주교회 (퀸즈성당) 

26th Sunday in Ordinary Time                                                                                             September 29, 2019 (Year C)  No. 2440 

Entrance Antiphon 

First Reading 
 A reading from the Book of the Prophet Amos  
   Amos 6:1a, 4-7 (138C) 
Second Reading  
 A reading from the first Letter  
   of Saint Paul to Timothy  
   1 Timothy 6:11-16 
Communion Antiphon 
   

 

9:30 A.M. MASS 

Opening          Lord of All Hopefulness 402 
Breaking Bread Communion I Have Loved You 603 

Breaking Bread 

Offering The Lord is My Hope 468 
Breaking Bread Closing Servant Song 376 

Breaking Bread 

 

Ethan Lee Mina Kim Dylan Park Songyee Kim Isaac Shon•Ryan Kim•Annabelle Na 

Teacher  Student Student Student Catherine Lee•Eric Kim•Terri Kim  

Responsorial 
Psalm 

 

12:30 P.M. MASS 

Opening          Jesu, Jesu 241 
Children’s Mass Communion 290 

Children’s Mass 

Offering O God, You Search Me 228 
Children’s Mass Closing God Is a Part  235 

Children’s Mass 

But you, man of God, pursue righteousness, 
devotion, faith, love, patience and gentleness.  


